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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study was done to examine undergraduate student' suicidal ideation and to identify influences of in-
dividual characteristics including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self-control on suicidal ideation.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400 students in 11 universities in D city from May 1 to June 30, 2011. Data were analyzed with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using SPSS 19.0. Results: Of the students, 11.3% reported suicidal idea-
tion levels higher than average. Woman students and those with high career anxiety, perceived poor health condition 
and bad relationships showed higher points on suicidal ideation. Suicidal ideation was also negatively correlated 
with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self-control. Conclusion: Over 10.0% of students need careful attention on suicidal 
ideation, especially counselling service related to suicide prevention for students with poor health, high career anxi-
ety, and bad relationships. Various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promote psychological resilience to improve 
health and relationships, as well as job guidance for students. It is also suggested the students' experiences be exam-
ined to determine how they overcame suicidal id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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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자살은 전체 연령의 사망 순위에서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이어 4위이고, 20대에서는 남성, 

여성 각각의 사망원인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1]. 또한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12.4명인데 비

해 한국은 33.3명으로 회원국 평균의 3배에 가까울 만큼 높아

[2], 한국은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명칭도 듣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대학생들이 자살하는 사고가 잇달아 보고

되면서 사회적 심각성이 증폭되고 있다[3,4]. 어느 누가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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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던 커다란 손실이지만 특히 대학생 집단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축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자살 시도를 더욱 심각하

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자살시도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개인적 요인으

로는 성별과 연령 같은 인구학적 변수뿐만 아니라 약물남용, 

흡연, 음주 등의 건강 위험 행위와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등이 있다[5]. 그 중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은 자살 행위

에 선행하는 개념으로, 자살생각이 반드시 자살 행동으로 이

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 행동의 주요 예측 지표가 될 수 있

다[6]. Park[5]에 따르면 자살생각을 경험한 청소년 집단이 자

살행동을 할 위험이 30배 이상이다. 따라서 자살생각은 자살 

위험성을 나타내는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영향 요인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이나 요인으로 우울, 스트레스, 성별, 학력, 결혼 여부 등을 들

고 있고[7],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요인은 우울과 스트레스이었다[8,9]. 가족/경제, 학교/학업, 

동료/친구, 건강/안전 영역으로 구성된 생활 스트레스가 증가

할수록 청소년의 자살생각이 증가한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10]. 대부분의 대학생은 20대 초반인데, 이 시기는 청소년을 

벗어나 성인으로 이행하는 단계로써 불안정한 사회적 기반과 

부족한 사회적 경험, 그리고 신체, 정서적 변화로 인해 많은 스

트레스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다[8]. 

이런 관점에서 대학생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

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우울이나 스트레스 감소 혹은 

우울증의 치료나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디는데 필요한 개

인 내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심리적 탄력

성’과 ‘자기 통제력’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심리적 탄력성

(resilience)은 부적절한 상황을 이겨내고 정상적인 기능으로 

회복하거나 그 이상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노력을 말한다[11]. 

이 개념은 감정 조절과 긍정적 정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

살의 주요 요인으로 밝혀진 우울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

는데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심리적 탄력성이 우울과 부적 상

관관계가 있다는 Kim[12]의 연구결과가 심리적 탄력성과 자

살생각의 연관성에 대한 가정을 뒷받침한다.

자기 통제력이란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으로, 행위

자가 고통을 겪더라도 그 고통을 참아내고 표적행동을 꾸준히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13]. 다시 말해 자기 통제력은 충동성과 

반대편에 놓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서, 자살생각과 관련

성이 큰 변수인 충동성의 관계를 바탕으로 자기 통제력과 자살

생각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충동성이 자살생각과 관련성이 높으며, 스트레스

가 소극적 대처를 매개로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동성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자살과 관련된다고 하였다[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파악하고 심리적 

탄력성과 자기 통제력과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그 특성을 고

려하여 다양한 지도방안을 모색하거나 자살예방중재를 계획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자살생각 정도를 파악하고, 자살

생각과 대상자들의 특성, 심리적 탄력성, 그리고 자기 통제력

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대상자의 자살생각, 심리적 탄력성, 자기 통제력의 정도

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탄력성 및 자기 통제

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심리적 탄력성 및 자기 통제력과 자살생각의 상

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살생각 정도를 파악하고, 자살생각

과 심리적 탄력성, 자기 통제력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자는 D시 소재 11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학생들이다.

상관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는 중간 이하의 효과크기(effect 

size)=.15, 유의수준(⍺)=.05, 검정력(1-β)=.85를 기준으로 G* 

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최소 

314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회수율과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44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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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부를 제외하고 400부(90.9%)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자살생각

자살생각의 정도는 자가보고형 척도로 개발된[15]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

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의 정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16]에서 Cronbach's ⍺값은 .97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값은 .96이었다.

2) 심리적 탄력성

심리적 탄력성은 2002년에 개발된 척도를 국내에서 번안

하고 타당화한 도구[17, 18]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

는 ‘긍정적 미래 지향성’, ‘감정조절’,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이라는 3가지 하위영역의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부터’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척도로 응답하

는 것이며, 2개의 부정문항을 역환산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탄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선행연

구[18]에서 Cronbach's ⍺값은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값은 .85였다.

3) 자기 통제력

자기 통제력은 1993년에 개발된 척도[19]를 국내에서 번역

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자기통제력 척도[20]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이 도구는 ‘모험 추구’, ‘단순과제 선호’, ‘신체활동 선

호’. ‘자기중심성’, ‘화 기질’, ‘충동성‘의 6가지 하위영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부터’매

우 동의한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응답하는 것이다. 개발 

당시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낮다는 의미였으

나, 본 연구에서는 결과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 문항을 

역 환산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높음을 의미한

다. 도구의 신뢰도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20]에서 

Cronbach's ⍺값은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값은 .83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1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에 이

루어졌다. D시 소재 11개 대학을 연구원 7명이 나누어 방문하

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연구참여 동의

를 얻은 후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질문지 응답 시간은 

약 20분 정도이었다. 총 440부를 배포하였으며 그 중 회수되

지 않은 질문지와 응답 항목을 일부 누락한 불성실한 질문지

를 합해 40부(9.9%)를 제외하고 총 400부(90.1%)의 질문지

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윤리적 고려

연구계획은 책임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IRB 심의를 거쳐 

승인(IRB No. EU 11-06) 받았다. 대상자의 서면동의와 자발

적 참여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질문지에 대한 익명성을 보

장하여 연구참여자의 사생활을 존중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

분율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자살생각, 심리적 탄력성, 그리

고 자기 통제력은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과 최소값을 보았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해 자

살생각, 심리적 탄력성, 그리고 자기 통제력을 비교하였고, 사

후 분석은 Scheffé test로 검정하였다. 자살생각과 심리적 탄

력성, 자기 통제력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

ents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대상

자의 연령은 18~28세 범위로 18~24세가 356명(89.0%), 25~ 

28세는 44명(11.0%)이었으며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1 

±1.9세이었다. 1학년 73명(18.3%), 2학년 81명(20.3%), 3학

년 186명(46.5%), 4학년 60명(15.0%)이었고, 남녀 각각 200

명(50.0%)이었다. 출생순위에서 맏이인 대상자는 167명(41.8 

%), 둘째 이하인 경우는 205명(51.2%), 그리고 외동이 28명

(7.0%)이었으며, 현재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대상자는 143명

(35.8%)이었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대상자가 257명(64.3 

%)으로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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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18~24
25~28

22.1±1.9
356 (89.0)
 44 (11.0)

School year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73 (18.3)
 81 (20.3)
186 (46.5)
 60 (15.0)

Gender Male
Female 

200 (50.0)
200 (50.0)

Birth order First
Second or other
Only child

167 (41.8)
205 (51.2)
28 (7.0)

Living With parents 
Alone

143 (35.8)
257 (64.3)

Religion Yes
No

208 (52.0)
192 (48.0)

GPA 4.0 above
3.0 above
3.0 under

 66 (16.5)
285 (71.3)
 49 (12.3)

Girl (Boy) friend Yes
No

144 (36.0)
256 (64.0)

Perceived 
health condition

Good
Normal
Bad

199 (49.8)
158 (39.5)
 43 (10.8)

Career anxiety High
Average
Low

233 (58.3)
113 (28.2)
 54 (13.6)

Friendship Good
Okay
Bad

244 (61.0)
139 (34.8)
17 (4.3)

GAP=Grade point average.

성적은 학점 3.0 이상 4.0 미만이 285명(71.3%)로 가장 많

았으며, 4.0 이상은 66명(16.5%), 3.0 미만은 49명(12.3)이었

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208명(52.0%), 종교가 없는 사람은 

192 (48.0%)이었으며, 이성 친구가 있는 대상자는 144명(36.0 

%), 이성 친구가 없는 대상자는 256명(64.0%)이었다. 교우관

계가 ‘좋다’는 대상자는 244명(61.0%), ‘보통’이라는 대상자

는 139명(34.8%), ‘나쁘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17명(4.3%)

이었다. 취업에 대한 걱정을 묻는 질문에는 ‘걱정이 많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33명(58.3%)이었고, ‘보통’이 113명(28.2 

%), ‘걱정이 적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4명(13.6%)이었다. 한

편 자신이 지각하는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 ‘건강하다’고 응

답한 대상자가 199명(49.8%), ‘보통이다’ 158명(39.5%), ‘건

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43명(10.8%)이었다. 

2. 대상자의 자살생각, 심리적 탄력성, 그리고 자기 통제력

의 정도

대상자의 자살생각 점수는, 평균 56.3±22.3점으로 최소 

30.0에서 최대 130.0의 범위이었다. 자살생각의 문항별 평점

은 1.9±.7점이었으며, 최소 1.0에서 최대 4.3의 범위이었다. 

문항별 빈도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252명(63.0%), 그렇지 않

다 103명(25.8%), 보통이다 39명(9.8%), 그렇다 6명(1.5%),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없었다. 이중에서 자살생각

을 보통 이상으로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45명(11.3%)이었

다. 심리적 탄력성은 평균 48.1±9.9점으로 최소 14.0에서 최

대 70.0의 범위였다. 자기 통제력은 평균 77.3±12.3점으로 

최소 39.0에서 최대 120.0의 범위를 나타냈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살생각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살생각을 파악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연령이나 학년에 따라서 자살생각은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다. 남자가 54.1±23.0

점, 여자가 58.56±21.50점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자살생각이 높았다(t=-2.00, p=.046). 출생순위, 부모와 동

거여부, 성적, 종교 유무, 그리고 이성 친구 유무에 따라서 대

상자들의 자살생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자신이 지각하는 건강상태에 따라서 자살생각 점수

는 ‘건강하지 않다’ 65.9±27.8점, ‘보통이다’ 57.9±20.7점, 

‘건강하다’ 53.0±21.6점으로 유의한 차이(F=6.72, p=.001)

를 보였다. 사후 검정 결과 건강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대상자

들이 ‘건강하거나 보통이라고 지각하는 대상자들보다 자살생

각 점수가 더 높았다. 취업걱정에 따라서도 자살생각이 달랐

는데, 취업에 대해 ‘걱정이 많다’는 대상자가 58.7±23.2점, 

‘보통이다’는 대상자가 51.1±18.4점, ‘걱정이 적다’는 대상

자는 56.9±24.4점으로 취업걱정에 많은 경우 자살생각이 유

의하게 높았다(F=4.50, p=.012). 그리고 교우 관계가 ‘좋다’

는 대상자의 자살점수는 53.0±21.6점, ‘보통’이라는 대상자

는 59.5±21.4점, ‘좋지 않다’는 대상자의 자살점수는 78.0± 

25.0점으로, 교우관계에 대한 지각에 따라서도 자살생각에 유

의한 차이(F=12.89, p<.001)를 보였다. 사후 분석 결과 교우

관계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교우관계가 좋거나 보

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보다 자살생각 점수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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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icidal Ideation,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Self-control of the Subjects (N=400)

Variables M±SD Min Max n (%)

Suicidal ideation
Does not apply at all (1)
Does not applies slightly (2)
Average (3)
Applies somewhat (4)
Applies very strongly (5)

56.3±22.3
1.9±0.7

30.0
 1.0

130.0
  4.3

 
252 (63.0)
103 (25.8)
39 (9.8)
 6 (1.5)
 0 (0.0)

Psychological resilience 48.1±7.9 14.0  70.0

Self-control 77.3±12.3 39.0 120.0

Table 3. Suicidal Ide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Suicidal ideation

Scheffe ́́
M±SD  t or F (p)

Age (year) 18~24
25~28

56.9±22.2
51.4±22.9

 1.56 (.119)

School year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55.7±21.8
58.8±26,0
57.0±20.8
51.7±21.9

 1.27 (.283)

Gender Male
Female 

54.1±.23.0
58.6±.21.5

 -2.00 (.046)

Birth order First
Second or other
Only child

55.0±20.3
57.2±23.8
57.2±22.3

 0.46 (.630)

Living With parents 
Alone

57.4±22.9 
55.7±22.0

 0.72 (.473)

Religion Yes
No

56.9±21.6
55.7±23.1

 0.56 (.577)

GPA 4.0 above
3.0 above
3.0 under

54.7±23.8
56.5±22.2
57.5±21.4

 0.24 (.789)

Girl (Boy) friend Yes
No

59.1±23.3
54.8±21.6

 1.86 (.063)

Perceived 
health condition

Gooda

Normalb

Badc

53.0±21.6
57.9±20.7
65.9±27.8

 6.72 (.001) a, b＜c

Career anxiety High
Average
Low

58.7±23.2
51.1±18.4
56.9±24.4

 4.50 (.012)

Friendship Gooda

Okayb

Badc

53.0±21.6
59.5±21.4
78.0±25.0

12.89 (＜.001) a, b＜c

GAP=Grade point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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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Self-control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Psychological resilience Self-control

M±SD t or F (p) Scheffe ́́ M±SD t or F (p) Scheffe ́́
Age (year) 18~24

25~28
51.6±8.2
54.7±10.3

-2.27
(.023)

76.9±11.6
80.6±17.0

-1.42
(.163)

School year Freshmana

Sophomoreb

Juniorc

Seniord

46.3±6.2
47.5±8.0
48.7±6.7
49.3±9.9

2.11
(.098)

74.4±10.3
78.1±11.7
76.5±12.2
82.2±14.4

5.07
(.002)

a, b, c＜d

Gender Male
Female 

49.2±.8.8
47.0±.6.8

2.82
(.005)

79.1±.13.7
75.5±.10.6

2.93
(.004)

Birth order First
Second or other
Only child

48.3±7.0
47.9±8.1
48.1±7.9

0.14
(.869)

78.5±12.0
76.0±12.7
79.4±10.4

2.48
(.085)

Living With parents 
Alone

47.9±8.3
48.2±7.7

-0.28
(.777)

76.9±12.7
77.5±12.1

-.433
(.665)

Religion Yes
No

48.0±8.1
48.2±7.7

-0.19
(.853)

76.9±12.1
77.7±12.6

-0.70
(.488)

GPA 4.0 abovea

3.0 aboveb

3.0 underc

50.1±9.5
48.1±7.3
45.4±8.2

5.13
(.006)

a＞b, c 79.2±13.2
77.0±12.3
76.0±11.0

1.12
(.328)

Girl (Boy) friend Yes
No

48.0±7.9
48.1±9.0

-0.09
(.093)

75.4±11.9
78.3±12.5

-2.23
(.026)

Perceived 
health condition

Gooda

Normalb

Badc

50.2±7.8
46.7±6.8
43.4±9.1

19.11
(＜.001)

a＞b＞c 77.9±13.2
77.9±10.8
72.0±12.1

4.48
(.012)

a, b＞c

Career anxiety High
Average
Low

47.6±8.4
48.3±6.7
49.8±7.8

1.81
(.166)

77.4±12.9
77.0±10.6
77.3±12.3

0.03
(.971)

Friendship Gooda

Okayb

Badc

49.8±7.8
45.7±6.6
43.0±11.7

16.74
(＜.001)

a＞b, c 79.0±12.4
75.5±11.6
67.7±11.5

9.40
(＜.001)

a, b＞c

GAP=Grade point average.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심리적 탄력성 및 자기 통제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심리적 탄력성과 자기 통제력

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1) 심리적 탄력성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심리적 탄력성을 분석한 결

과, 남자가 49.2±8.8점, 여자가 47.0±6.8점으로 남자가 여

자보다 유의하게 심리적 탄력성이 높았다(t=2.82, p=.005). 

연령에서 18~24세 대상자가 51.6±8.2점, 25~28세 대상자가 

54.7±10.3점으로, 25-28세인 대상자가 18~24세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심리적 탄력성이 높았다(t=-2.27, p=.023). 대상자

의 성적에 따라서는 ‘4.0 이상’이 50.1±9.5점, ‘3.0 이상’이 

48.1±7.3점, ‘3.0 미만’이 45.4±8.2점으로, 심리적 탄력성에 

유의한 차이(F=5.13, p=.006)를 보였으며, 사후 검정 결과 

학점이 4,0 이상인 학생들이 4.0 미만인 학생들보다 심리적 탄

력성 점수가 높았다. 

자신이 지각하는 건강상태에 따른 심리적 탄력성 점수는 

‘건강하다’는 대상자들이 50.2±7.8점, ‘보통이다’ 46.7±6.8

점, ‘건강하지 않다’ 43.4±9.1점으로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F=19.11, p<.001). 사후 검정 결과 건강하다, 보통이다, 건

강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순으로 심리적 탄력성이 높았다. 

또한 교우관계 지각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 심리적 탄력성

은 교우관계가 ‘좋다’ 49.8±7.8점, ‘보통이다’ 45.7±6.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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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s among Suicidal Ideation,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Self-control (N=400)

Variables
Suicidal ideation Psychological resilience

r (p) r (p)

Psychological resilience -.41 (＜.001) 1

Self-control -.47 (＜.001) .32 (＜.001)

‘좋지 않다’ 43.0±11.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 

16.74, p<.001)를 보였다. 사후 분석 결과 교우관계가 좋다

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

자들보다 심리적 탄력성 점수가 높았다.

하지만 학년, 출생순위, 부모와 동거여부, 종교, 이성 친구 

유무나 취업걱정에 따라서는 심리적 탄력성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자기 통제력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기 통제력을 분석한 결

과, 학년에 따라 ‘1학년’ 74.4±10.3점, ‘2학년’ 78.1±11.7

점, ‘3학년’ 76.5±12.2점, ‘4학년’ 82.2±14.4점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F=5.07, p=.002)를 보였는데, 사후 검정 

결과 4학년이 1-3학년보다 자기 통제력 점수가 높았다. 그리

고 남자는 79.0±13.7점, 여자는 75.5±10.6점으로 남자가 여

자보다 유의하게 자기 통제력이 높았다(t=2.93, p=.004). 이

성 친구의 유무에 따라서도 자기 통제력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성 친구가 있는 대상자가 75.4±11.9점, 이성 친구가 없는 

대상자가 78.3±12.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t=-2.23, p=.026).

또한 자신이 지각하는 건강상태에 따라서, ‘건강하다’는 대

상자의 자기 통제력은 77.9±13.2점, ‘보통’이라는 대상자는 

77.9±10.8점, ‘건강하지 않다’는 대상자는 72.0±12.1점으

로 유의한 차이(F=4.48, p=.012)를 보였다. 사후 검정 결과 

건강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자기 통제력이 높았다. 또한 교우관계에 

대한 지각에 따라서 ‘좋다’는 대상자는 79.0±12.4점, ‘보통이

다’ 75.5±11.6점, ‘좋지 않다’ 76.7±11.5점으로 자기 통제력

에 유의한 차이(F=9.40, p<.001)가 있었다. 사후 분석 결과 

교우관계가 좋다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교우관

계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들보다 자기 통제력 점수가 

높았다.

한편 출생순위, 부모와 동거여부, 성적, 종교, 그리고 취업

걱정에 따라서는 자기 통제력에 차이가 없었다.

5. 심리적 탄력성 및 자기 통제력과 자살생각의 관계

대상자들의 자살생각은 심리적 탄력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

관계(r=-.41, p<.001)를, 자기 통제력과도 유의한 부적 상관

관계(r=-.47, p<.001)를 보였다(Table 5). 즉, 심리적 탄력

성과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았다.

논 의

이 연구는 자살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국내 상황에

서 대학생의 자살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자살생각이 어

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었다. 우선 대상자들

의 자살생각은 평균 1.9±0.74점으로 중간 이하 낮은 수준을 

보여, 620명 중 23.9%의 대상자가 대학 입학 후 자살충동을 

경험했다는 연구[21] 결과나 18~25세 연령층의 6.7%가 자살

생각을 한다는 국가통계[22]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비

슷한 지역에서 연구한 선행연구[23]의 결과와는 유사하였다. 

그러나 자살생각을 ‘보통’ 이상으로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1.3%이고, 자살생각 점수의 범주가 1.0~4.3점으로 개인차가 

커서 대학생 집단의 자살 위험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살생각 정도에 차이를 보였

는데, 남자보다는 여자, 교우관계가 좋다고 지각하는 대상자

보다는 좋지 않다고 지각하는 대상자, 취업걱정이 없는 대상

자보다는 취업걱정이 많은 대상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살생각 정도가 높았다. 성별, 친구, 성적 그리고 학교생활과 

자살생각에 대한 선행연구[8]에서도 여자가, 친구가 적을수

록, 성적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에 불만족일수록 자살생각이 

높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교우관계에 

따라 자살생각에 차이를 보인 본 연구의 결과는 생활 스트레

스가 자살생각과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친구와 동료 

관련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쳤다는 기존의 연구결

과와 일치하였다[10]. 또 다른 선행연구[25] 에서도 친구문제

가 자살생각의 예측변수라 하면서 1.2%의 설명력을 보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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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자신이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대상자보다는 건강하

지 못하다고 지각하는 대상자에게서 유의하게 자살생각 정도

가 높았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교우관계나 취업과 관련된 지

도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심과 건강관리지

도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한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관계 중에서 부모나 

이성 친구와 교류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으나, 부모와 동거여부나 이성 친구 유무에 따라 자살생

각의 정도에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이성문제나 가족문제가 

대학생들의 자살생각과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23]도 

있으므로 부모와 동거 여부나 이성 친구 유무로 단순하게 질

문하기보다는 더 심도 있는 질문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고 본다. 

자살 수행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환경적 조건이어도 

개인 심리적 속성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자살 보도량과 심리적 변수들이 대학생들의 자살의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선행연구[24]에서는 자살 보도에 

대한 노출 보다는 충동성이나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 변수들이 

자살생각에 더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도 심리적 탄력성이나 자기 통제력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심리적 탄력성은 자살생각과 높은 부적 상관

관계(r=-.41, p<.001)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

직 심리적 탄력성과 자살생각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가 적지

만 자살생각의 주 요인으로 밝혀진 우울이 심리적 탄력성과 부

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연구결과

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12]. 

연구결과 여자보다는 남자가, 평점 4.0 이상의 우수한 학생

이, 자신을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학생이, 교우 관계가 좋다고 

느끼는 학생에서 심리적 탄력성이 높았다. 이 결과는 선행연

구[25]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이 건강상태와 전공만족

도,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심리적 탄

력성이 높기 때문에 성적도 좋고, 교우관계도 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혹은 학업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을 높

이는 것도 유용한 방안이라 생각할 수 있다. 

심리적 탄력성은 최근 청소년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자아탄력성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어려

움을 견뎌내고,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으로 자살생각

을 하기까지에 이르렀더라도 그 상황을 극복해내는데 필요한 

마음의 근력이라는 점에서 라고 볼 수 있다. 심리적 탄력성은 

꾸준한 발달과정을 통해서 습득되는 능력이다[26]. 또한 훈련

과 연습과정을 통해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한다. 심리적 탄력성

에서 긍정성이 핵심이다. 탄력성을 높이려면 자기 삶에서 일

어나는 사건들을 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이를 

습관화하는 것이다[27]. 다시 말해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

해 긍정적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을 하도록 습관을 형성하

는 것이 중요하다[27]. 이는 다양한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 대한 긍정적 해석이라는 의미이다. Parse[28] 도 주

장하듯이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타인

의 피드백을 얻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그 의미를 성찰하면

서 강화되고, 실패 경험으로 잃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변해가는 

자기를 느끼는 것이 자존감의 바탕을 이룰 것이다. 그렇다면 

실패에서 상실감으로, 상실감에서 자살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

정을 지연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편 자기 통제력도 자살생각과 높은 부적 상관관계(r=-.47,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성은 자살 생각에 직

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스트레스와 매개되어 또한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거나[14], 우울과 충동성과 상호작용하여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29]들이 있다. 자기 통

제력을 충동성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때 자살생각과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자기 통제력 강

화를 통해 자살의 예방적 접근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런

데 자기 통제력은 학령기에 주로 형성되며, 부모의 양육 태도

와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한다[30]. 이는 자살예방 전략

이 장기적 안목으로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

하는 점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1, 2, 3학년보다는 4학년

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학생이, 이성 친구가 없는 학

생이, 교우관계가 좋은 학생이 자기 통제력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4학년이 통제력이 높은 것은 경험이나 교육에 따르

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건강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나 

좋은 교우관계와 자기 통제력의 관계는 순환적 상관관계로 생

각할 수 있다. 자기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으므로 건강관리

도 할 수 있고, 교우관계의 문제점들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여하간 자기 통제력이 낮은 학생들은 자살생각과 높은 상관관

계가 있으므로 자살생각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 통제력을 강화

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하겠다. 자기를 조절하는 힘의 기반은 

자기이해에서 비롯된다. 충동을 통제하는 힘은 더 나은 자기 

모습을 위해 기꺼이 참고 노력하는 성장지향적 자기조절능력

이라고 할 수 있다[27]. 따라서 심리적 탄력성과 서로 연관되

어 있으며 이들을 통합하여 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대학의 지도교수 상담이나 상담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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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건강에 자신이 없거나 취업걱정이 많거나 교우관계가 나

쁜 학생들에게 예방적으로 자살생각을 확인하고 이에 적절한 

예방적 중재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

의 자살생각 정도는 심리적 탄력성이나 자기 통제력과 같은 

개인 심리적 변수와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심리적 

탄력성이나 자기 통제력을 높이는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자살생각 정도를 파악하고, 심리적 

탄력성과 자기 통제력을 포함하는 개인적 특성과 어떠한 관계

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생들의 자살예방에 필

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전체 대상자의 자살

생각 점수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전체 11.3% 대상자가 자살생

각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지각하거나, 취업 걱정이 많

거나, 교우관계가 좋지 않은 대학생에서 자살 생각이 더 높았

다. 또한 자살생각은 심리적 탄력성 및 자기 통제력과 각각 높

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심리적 탄력성이나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에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지각하거나 취업 걱정

이 많거나,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대학생들에게 자살과 

관련하여 예방적인 차원의 관심과 자살 위험성 확인이 필요하

며, 이들의 심리적 탄력성과 자기 통제력을 파악하여 그 수준

에 적절한 자살예방 중재를 개발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살생각을 가졌던 학생들이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자기 통제력과 심리적 탄력성을 활용하는 자살예방 

중재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대학생의 심리적 탄력성/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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